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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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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기도 중 잠든 저의 마음과 잠든 섭리의 모든 마음들이 

깨어나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릴 때 들려온 예수님의 음성입니

다.)

* 예수님의 말씀 *

이제부터 정말 갈리는 때이다.

내 뿌린 말씀의 씨앗, 사랑의 씨앗이

그 마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다 드러나는 때이다.

말씀의 행함이 다 드러나는 때이다.

마지막 때에는 다 드러나리라 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이다.

진정 내 심정 아는 자만이 

이 천년역사 이루며 나와 이끌어 갈 자이다.

휴거의 영으로 부활되어 함께 영원히 거할 자이다.

진정 말씀 한 마디에도 내 심정 불 같이 깨달으며

깨어 가는 자가 천국 입성할 자이다.

내가 쪼개는 것이 아니요, 

너희 행함이 너희가 거할 곳을 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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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영이 그 곳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

나의 말씀과 나의 사랑이 동일하게 뿌려졌으니 

너희는 어떻게 지켜갈 것이냐.

믿음으로 지켜갈 것이냐.

깨어있지 못해 영원히 잠들 것이냐.

너희의 행실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제껏 살아온 너희의 행실, 

이제껏 나에게 보여온 너희의 마음으로 결정나는 것이다.

이러하기에 마지막 때에 다 드러난다 하였는데

마음이 풀어져 믿지 않고 행치 않았느냐.

지금 이때를 보고 너희 입술로 무어라 하겠느냐.

내 사랑이 식어서도, 변해서도 아니다.

너희 행실이 낳은 결과이다.

나 바쁜 길 가니 잠든 자 위해 기도하라.

빨리 깨어나서 나의 길 함께 오르게 기도하라.

잠들어 빠른 내 발걸음 따라오지 못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가 서로 기도해 주어라.

잠든 자 깨어나도록 기도하라.

너희 자신위해 기도하라.

너희 생명위해 기도하라.

모두가 나의 재림 맞는 신부되길 원해.

미련해서 신랑 맞지 못한 미련한 신부, 다섯 처녀는

그저 성경 속의 비유로 남길 원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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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자 생기지 않길,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는 

이루어 지지 않길 원하노라.

이제라도 깨어 달려오라.

더 큰 발걸음으로 얼른 달려오라.

내 품에 달려오라.

눈물로 바쁜 길 가지 않게 

너희가 함께 해 줘.

내 옆에 내 손 잡고 이 역사 

바쁜 때를 달려가자.

지체되고 도태되면 사탄이 잡아먹는다.

얼른 달려오라!

오직 생명인 나 예수의 품으로 오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섭리야.

내 사랑에 더 깨어나 나와 같이 살자.

급히 외치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 들어 깨달으라.

급한 내 심정 말로 하려면 다 못한다.

심정으로 깨달아 알아 들어라.

안타까워 쉽게 말씀 끝내지 못해.

어떤 말 한 마디가 너희를 깨울 수 있을지!

내 심정 졸이게 하지 말아라.

날마다 조마조마한 내 마음 

내려놓고 기쁘게 가게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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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느냐.

너희 심정에 나의 외침이 부딪혀 너희 심정 열리길,

너희 마음이 나에게 열리길 원하고 원하노라.

이 심정으로 너희 모두에게 외치노라.

사랑한다. 나의 신부들.

사랑한다. 나의 눈물의 결실들.

내 눈은 너만 본다.

사랑해. 사랑해.

잊지 말고 잃지 마.

나 간다.

너희에게 쉬지 않고 얘기할게. 

사랑해, 안녕.

너희 사랑 잊지 못하는 예수가.


